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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서문에서는 루미를 수피 시인의 대가이자 이야기꾼 중의 이야기꾼으로 소개

하면서 『마스나위』 제3권에 나오는 코끼리 이야기를 먼저 들려준다. 깜깜한 방에 코끼

리가 한 마리 들어 있다. 너무 어두워서 코끼리를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손

바닥으로 만져보고 코끼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마다 만지는 부위

가 다르고, 설령 그 부위가 같다고 하더라도 느낌이 제 각각이기 때문에 자신이 만진 부

위에 대해 아무리 정확하게 설명을 해도 그것이 코끼리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

다. 

이 책의 저자 존 발독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가 루미에게 접근하는 방식과 그

를 이해하고 그의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및 태도를 문제 삼는다. 루미를 제대로 이해하

려면 깜깜한 방에 있는 코끼리를 손바닥으로 더듬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루미에 관한 

일부만으로 루미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판단해서도 안 되고 손바닥의 느낌만으

로 코끼리의 본질을 규명해서도 안 된다. 결국 현상과 본질 간의 불일치 문제에 봉착하

게 되는데, 이 책의 저자는 루미가 대립적인 이원성의 문제를 잘 해결한다고 본다. 

루미를 코끼리 전체로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의 내용을 

총10개  장으로 구성한다. 제1장 루미와 역사에서는 13세기 유럽과 이슬람 세계의 정치

적·영적 상태를 개관하고, 제2장 루미의 삶에서는 루미의 일생과 저작을 소개하며, 제3

장 루미와 이슬람에서는 루미의 이슬람 배경을 설명한다. 제4장 루미와 수피의 길에서는 

루미의 수피즘을, 제5장 루미의 인물 캐스팅에서는 루미가 자주 언급하는 인물들을, 제6

장에서는 루미와 상징주의를, 제7장에서는 루미의 주제들을, 그리고 제8, 9, 10장에서는 

각각 산문집 『피히 마 피히』 담론, 『마스나위』 이야기, 『타브리즈 샴스 시집 』 송가들을 소

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을 총망라해 놓았다.


